
석유화학 정유, 하반기에도 “흐림”
중국 동남아 신증설로 수출 감소 … 철강 조선 건설도 침체 장기화

국내 석유화학 시장은 2013년 하반기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개 업종별 단체와 함께 <하반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기계는 <맑음>,

자동차·섬유는 <구름조금>, 정유·석유화학·철강·조선·건설은 <흐림>으로 예보됐다고 6월30일 발표했다.

상반기에 비해 개선된 업종은 기계, 자동차, 섬유·의류 등이다.

정보통신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가장 쾌청한 업종으로 전망됐다. 삼성 갤럭시노트3, LG 옵티머스G2

등이 수출을 견인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IT제품과 모바일용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됐다.

기계는 중국의 굴착기 재고가 줄어들고 있어 수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됐고, 자동차는 상반기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으로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5% 감소했으나 하반기에는 생산성 향상이 기대돼 <구름>에서 <구름

조금>으로 개선됐다. 수출은 미국 및 신흥시장의 성장으로 상반기에 비해 1.6%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통상임금, 주말특근, 사내하청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의류는 미국 및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

셰일가스(Shale Gas)의 영향으로 코스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정유는 하반기에도 흐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석유정제 설비가 확충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석유화학도 최대 수출처인 중국의 신·증설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 조선 건설도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됐다. 철강은 중국과 일본의 공세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선은 액

화천연가스(LNG)선 및 드릴십 발주 약세로 수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선가 상승은 2014년 이후에

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은 상반기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종갑 상무는 “중국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엔저 지속 등으로

대외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실물경제 회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입법을 지원하는 등 정책적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

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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